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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using food for the improvement of 5-year-olds'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is program on 5-year-olds' prosocial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ixty-nine 5-year-olds attending three day care centers located in D city. The experimental group (n=23) participated in food-oriented art activities focused on children's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for a total of 16 times for eight weeks, while the comparative group (n=23) participated in art activities focused on children's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And the control group (n=23) participated in the daycare program based on the Nuri Curriculum. Their prosocial behavior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COVA. As a result, this program had an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5-year-olds' prosocial behavior. Art activities focused on children's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utilizing food are recommended as necessary activities to develop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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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2019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뉴노멀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의 4C를 제안하였다. 이중에서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유아기의 타인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유아가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가족화, 저출산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유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한국 유아의 기관 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92%로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이 담당해왔던 돌봄의 기능이 상당 부분 기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유아가 가정 이외에 기관에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험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형제 수의 감소는 유아가 가정 내의 대인관계 형성에서 올 수 있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제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상호적인 특성으로 인해 또래관계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는 형제의 부재는 유아가 정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경험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inberg, Solmeyer, & McHale, 2012).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현대 사회의 유아가 기관에서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고 있다. 영유아가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최은주, 안지령, 2013). 친사회적 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는 자발적 행동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위한 근간이 된다(Mussen & Eisenberg, 1977).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은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격려하기, 위로하기 등의 행동으로 구분되며, 상당수의 연구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요소로 공감(empathy)에 집중하고 있다(Kaltwasser, Hildebrandt, Wilhelm, & Sommer, 2017). 친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동적이다. 따라서 또래에게 인기가 많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다(Spinrad et. al., 2006). 또한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특성을 지닌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기 이후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친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또래에게 거부 또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의 부정적 관계의 경험은 내현화‧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Ladd & Burgess, 2001), 이는 다시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사회인지가 발달하고 타인과 관련이 있는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지만 정서적 반응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이 친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Malti & Dys, 2018). 즉, 정서를 정교하게 인식하는 능력 또는 두려움이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Marsh & Blair, 2008). 타인의 고통에 대한 단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감정이입의 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인의 힘든 정서 상태에 덜 민감한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lenn, Kurzban, & Raine, 2011). 유아는 타인의 정서를 토대로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유아가 타인의 반응을 이해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Hubbard & Coie, 1994). 유아의 정서적 능력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래 간의 인기도, 기관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동례, 2020)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서적 상황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은 유아의 정서적 능력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김동례, 2020; 최은주, 안지령, 2013).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활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김현주, 김승희, 2020; 양금자, 황선영, 김경란, 2016; 이은경, 2021),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유아가 그림책을 읽은 후에 토의하기, 미술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을 향상시켰다. 그림책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정서조절 프로그램, 정서표현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킨 프로그램도 있었다(여정미, 이수진, 2020; 이윤영, 배지희, 2020).

      그러나 기존의 정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의 정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서적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서 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프로그램 실시 후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도 있었는데(김승주, 김승희, 2020; 김영옥, 이연주, 이연화, 2019)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유아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Malti & Dys, 2018) 정서에 초점을 맞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정서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그림책을 매체로 활용하였다. 그림책은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지만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서를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언어발달 수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전조작기 유아는 사물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며(Piaget, 1965), 실물을 활용한 표상활동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임으로 고려할 때(Bruner, 1966) 유아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정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흥미와 친숙함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되어 오감을 활용하여 자료를 적극적 탐색하고 정서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먹거리를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유아에게 친숙한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과제수행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Mehler & Bever, 1967; 조우미, 2013)는 비교적 집중시간이 짧은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친숙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활동에 활용되는 자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유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오감을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고 표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오미라, 민하영, 조우미, 2019), 정서 프로그램에 먹거리를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먹거리는 비정형화된 재료이므로 유아들이 자신의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해볼 수 있어 유아들의 표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오미라, 2019).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아들이 흥미와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자료는 유아들이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자료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 정서를 공유할 수 있어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먹거리를 활용한 표현 활동으로 미술활동은 개별적인 언어발달 수준과 관계없이 정서를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정서 프로그램은 활동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서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활동 중에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친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 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로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은 친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D 지역에 소재한 A, B, C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세 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중류계층에 속하며, 누리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을 경험하여 교육적 경험도 서로 유사하다.

      

      
        2. 연구도구
        
          1)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Weir과 Duveen(1981)의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PBQ)를 노미나, 권연희(2010)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은 돕기 5문항, 배려하기 7문항, 협동하기 6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3단계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에 0점 ‘약간 그렇다’에 1점, ‘그렇다’에 2점이 부여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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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 프로그램 구성
            
            

          

          
            
              
                	회기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자료
                	활동내용
                	기대 효과
              

            
            
              	1
              	쌀밥과 김을 활용한 얼굴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나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보, 참기름으로 양념된 쌀밥, 김, 완두콩, 붉은 피망, 작업 판, 개인접시
              	놀이동산에 갔을 때의 즐거운 나의 마음을 쌀밥과 김, 완두콩, 붉은 피망을 이용해 표현해 보고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자신의 즐거운 마음을 잘 표현해 보았는지 감상해 본다.
              	나의 즐거움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2
              	밀가루 반죽과 파프리카를 활용한 얼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 봐요.
              	짝꿍이 느끼는 즐거움의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즐거운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밀가루 반죽, 파프리카(빨강, 파랑, 주황, 노랑), 그릇, 작업 판
              	짝꿍이 즐거웠던 기분만큼 파프리카를 담아 보고 짝꿍의 즐거운 얼굴을 표현해 보도록 하고 짝꿍에게 내가 만든 작품을 보여주고 “네가 즐거움을 잘 표현한 것 같니?”라고 물어본다.
              	 짝꿍의 즐거움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3
              	과일을 활용한 꽃바구니 만들기를 통해 나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기쁨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일(블루베리, 수박, 키위, 방울토마토, 바나나, 청포도),케잌, 꼬지, 투명 플라스틱 컵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내가 선물 받는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지 그림에 찾아보고 과일을 활용한 꽃바구니 만들기를 통해 나의 기쁨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나의 기쁨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4
              	견과류와 초콜릿을 활용한 고깔모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짝꿍이 느끼는 기쁨의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기쁜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견과류, 초콜릿, 콘프레이드, 고깔모자, 찹쌀 떡
              	 짝꿍이 생일날 받은 선물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생각하며 견과류와 초콜릿, 콘프레이드를 가지고 고깔모자를 표현해 보고 내가 짝꿍에게 느꼈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림에서 찾아본다.
              	짝꿍의 기쁨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5
              	과일, 야채, 견과류를 활용한 얼굴 꾸미기 활동을 통해 나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행복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일(수박 및 여러 종류), 야채(오이, 여러 색상의 파프리카), 견과류, 꼬지, 플라스틱 칼
              	엄마가 예쁘다고 안아 주면서 뽀뽀해 줄 때의 행복한 마음을 과일, 야채, 견과류를 이용해 표현해 보고 오늘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내가 얼마만큼 행복했는지를 얼굴 꾸미기 활동을 통해 마음껏 표현해 본다.
              	나의 행복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6
              	마쉬멜로우와 고물로 만든 솜사탕 나무를 이용해 짝꿍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짝꿍이 느끼는 행복의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행복한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해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쉬멜로우, 고물(연두, 분홍, 노랑), 조청, 여러 색의 솜사탕, 작업 판
              	짝꿍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부드러운 마쉬멜로우와 폭신폭신한 여러 색의 고물(연두, 분홍, 노랑)를 이용해 달콤한 솜사탕 나무를 표현해 보고 짝꿍의 행복을 작품을 통해 잘 표현해 보았는지 짝꿍과 이야기 나누어 본다.
              	짝꿍의 행복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7
              	밀가루 반죽의 두드리기 활동을 이용한 박 바가지탈 만들기를 통해 나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색색의 밀가루 반죽, 박 바가지, 삶은 계란 노른자, 붉은 피망, 작업 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을 맞을까 걱정될 때 들리는 심장소리의 쿵쿵거림을 색색의 밀가루 반죽을 두드림을 통해 표현해 보고 완성된 박 바가지를 통해 나의 불안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본다.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8
              	야채 즙과 배추 잎을 이용한 찍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짝꿍이 느끼는 불안한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불안한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야채즙(시금치, 비트, 당근), 배추 잎(대, 중, 소), 거즈, 작업 판, 플라스틱 통
              	짝꿍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야채즙과 배추 잎을 가지고 찍기 활동을 통해 표현해 보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짝꿍의 불안한 마음을 잘 표현해 보았는지 짝꿍과 이야기 나누어 본다.
              	짝꿍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9
              	곡물가루 체 흔들기를 통한 그림그리기 활동으로 나의 무서운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무서움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곡물가루(쑥가루, 비트가루, 강황가루, 콩가루, 흑임자가루), 체, 검은 도화지, 풀
              	벌을 보았을 때 무서운 마음을 곡물 가루와 체를 이용해 그림그리기 활동을 통해 표현해 보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나의 무서운 마음이 잘 표현 되었는지 본다.
              	나의 무서운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10
              	과일즙을 활용한 동동동 발바닥 찍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무서운 마음을 표현해 봐요.
              	짝꿍이 느끼는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무서운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일즙(오디, 블루베리, 포도), 흰색 광목 천, 과일즙 판, 바나나, 딸기
              	지난 시간 활동했던 무서움에 대해 짝꿍의 이야기를 듣고 짝꿍은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는지를 흰색 광목천 위에 짝꿍의 무서움을 과일즙을 활용한 동동동 발바닥 찍기 활동해 통해 표현해 본다.
              	 짝꿍의 무서운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11
              	과일 주스를 이용한 “후 불기” 활동을 통해 나의 화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화남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포도주스, 블루베리 주스, 딸기 주스, 청포도 주스, 화선지, 붓, 일회용 스푼
              	화가 난 이모티콘 표정을 보고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활동해 보고 화선지 위에 포도주스를 이용해 화가 나 씩씩거릴 때 나는 큰 바람으로 훅 불어보고 이 활동을 통해 그림을 그려본다.
              	나의 화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12
              	솜사탕과 과일즙을 이용한 날숨 바람으로 짝꿍의 화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짝꿍이 느끼는 화남의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화난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솜사탕, 과일즙(포도, 블루벨리, 딸기, 청포도), 도화지, 붓
              	짝꿍이 화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즙을 붓에 묻혀 도화지 위에 떨어트려 본 후 과일즙이 떨어져 있는 도화지 위에 동글동글 만들어 놓은 솜사탕을 두고 짝꿍의 화난 감정만큼 코와 입의 바람으로 표현해 본다.
              	 짝꿍의 화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13
              	삶은 면을 활용한 눈물 표현활동을 통해 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삶은 면(우동, 치차 칼국수, 메밀국수, 검은색 라면), 도화지, 유성매직
              	어떨 때 슬펐는지를 생각해 보고 슬펐을 때 눈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 어느 정도의 슬픔을 느꼈는지 다양한 면의 색깔과 굵기를 선택해 도화지 위해 면을 통해 슬픔의 정도를 표현해 본다.
              	나의 슬픈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14
              	요플레를 활용한 눈물 표현활동을 통해 짝꿍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 봐요.
              	짝꿍이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슬픈 감정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플레, 또띠아, 김가루, 약통(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짝꿍은 어떨 때 슬픔을 느끼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펼쳐진 또띠아 위에 요플레가 들어간 약통으로 짝꿍의 슬픈 눈물을 통해 표현해 보고 김가루를 통해 눈과 코, 입을 표현해 본다.
              	짝꿍의 슬픈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15
              	코코아 주스를 이용한 날숨활동을 통해 나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자신이 느끼는 실망의 정서를 인식하고 먹거리를 활용해 자신의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코코아, 딸기 가루액체, 호박전, 종이, 붓, 공, 빨대(대,소), 스푼
              	자신의 느끼는 실망의 감정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알아보고 코코아와 딸기 가루액체를 통해 실망했을 때 한숨이 나거나 픽 소리를 나는 느낌으로 빨대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만큼 입으로 불어서 가루 액체가 퍼져 나가는 활동을 해 본다.
              	나의 실망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16
              	뻥튀기와 꿀을 활용한 얼굴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해 봐요.
              	짝꿍이 느끼는 실망의 정서를 인식하고 짝꿍의 실망한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뻥튀기, 꿀, 다양한 색상의 알알이 초콜릿, 약통, 작업 판
              	짝꿍의 실망스러운 표정과 같은 이모티콘을 찾아보고 짝꿍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생각하며 뻥튀기와 약통에 담긴 꿀과 알알이 초콜릿을 이용해 짝꿍의 실망스러운 얼굴을 표현해 본다.
              	짝꿍의 실망한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3. 연구절차
        
          1)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아들이 긍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아들이 흥미와 친숙함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교수매체로 활용하였다. 총 16회기에 해당되는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은 다음의 원리로 구성되었다.

          첫째, 나일주와 성은모(2005), Feshbach와 Roe(1968), Goleman(1995), Plutchik(1980)의 연구에 근거하여 회기별 주제가 되는 즐거움, 기쁨, 행복, 불안, 무서움, 화남, 슬픔, 실망의 8가지 정서를 추출하였다. 하나의 정서마다 자신의 정서 인식과 표현, 타인의 정서 이해와 표현 활동을 각각 하나의 회기로 구성하였다. 즉,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먹거리를 활용해 미술활동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으며 다음 회기에는 동일한 정서에 대하여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먹거리를 활용해 미술활동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각 회기별 교수활동은 도입, 전개, 마무리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은 유아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먹거리는 실험처치 시기에 맞춰 해당 계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선정하였다. 셋째, 유아가 누리과정의 각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이모티콘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신체로 정서를 표현하기, 먹거리를 활용해 정서를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원리를 토대로 교서-유아 간 상호작용방법, 활동방법, 교사의 발문법 등을 고려하여 만 5세의 발달에 적합한 총 16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현직교사 7인, 보육･유아교육전문가 5인, 아동학 전공 박사 4인, 아동학 석사 3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예비조사
          프로그램 실시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 10월 8부터 10월 12일 수성구에 소재한 1곳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5세 남아 6명과 여아 4명의 총 1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측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유아들의 참여도와 활동시간, 먹거리 자료에 대한 적절성,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및 발문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3) 검사자 및 활동 처치자 훈련
          친사회적 행동 검사 방법에 대한 교육은 10월 8일에 실시되었으며, 유아들의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생활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질문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5일에서 10월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교육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 내용, 상호작용 방법 및 유의점, 교사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4) 사전검사
          2018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험, 비교 및 통제 집단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교사평정용 친사회적 행동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교사가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5) 실험설계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설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사전-사후검사 설계
            
            

          

          
            
              
                	집단구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실험집단 사전검사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 프로그램 16주실시
              	실험집단 사후검사
            

            
              	비교집단
              	비교집단 사전검사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미술활동 프로그램 16주실시
              	비교집단 사후검사
            

            
              	통제집단
              	통제집단 사전검사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16주실시
              	통제집단 사후검사
            

          

          

        

        
          6) 실험처치
          2018년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주에 2회기씩 한 회기 당 30-40분 동안 총 8주에 걸쳐 16회기의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비교집단 유아들에게 적용되었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 부모로부터 유아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유사한 시간대에 비교집단은 담임교사가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은 누리과정의 교육을 담임교사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자와 비교집단의 담임교사, 그리고 통제집단의 담임교사는 보육경력이 9-10년차로 유사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전체 회기 활동은 <표 3>와 같다.

          
            표 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16회기 활동 비교
            
            

          

          
            
              
                	회기
                	실험집단 활동명
                	비교집단 활동명
              

            
            
              	1
              	쌀밥과 김을 활용한 얼굴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나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수수깡을 활용한 얼굴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나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2
              	밀가루 반죽과 파프리카를 활용한 얼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지점토를 활용한 얼굴 만들기 활동을 통해짝꿍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3
              	과일을 활용한 꽃바구니 만들기를 통해 나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봐요.
              	색종이로 만든 꽃바구니 만들기를 통해 나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봐요.
            

            
              	4
              	견과류와 초코릿 활용한 고깔모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봐요.
              	도화지로 만든 고깔모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봐요.
            

            
              	5
              	과일, 야채, 견과류를 활용한 얼굴 꾸미기 활동을 통해 나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색연필을 활용한 얼굴 꾸미기 활동을 통해 나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6
              	마쉬멜로우와 고물로 만든 솜사탕 나무를 이용해 짝꿍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색종이와 수수깡으로 만든 나무를 이용해 짝꿍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7
              	밀가루 반죽의 두드리기 활동을 이용한 박 바가지만들기를 통해 나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물감을 이용한 종이 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나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8
              	야채 즙과 배추 잎을 이용한 찍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면봉 찍기를 이용한 가을 나무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9
              	곡물가루 체 흔들기를 통한 그림그리기 활동으로 나의 무서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모래 흔들기를 통한 그림그리기 활동으로 나의 무서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10
              	과일즙을 활용한 동동동 발바닥 찍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무서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물감을 활용한 동동동 발바닥 찍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무서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11
              	과일 주스를 이용한 “후 불기” 활동을 통해 나의 화난 마음을 표현해봐요.
              	물감을 이용한 “후 불기”활동을 통해 나의 화난 마음을 표현해봐요.
            

            
              	12
              	솜사탕과 과일즙을 이용한 날숨 바람으로 짝꿍의 화난 마음을 표현해봐요.
              	먹물을 이용한 날숨 바람으로 짝꿍의 화난 마음을 표현해봐요.
            

            
              	13
              	삶은 면을 활용한 눈물 표현활동을 통해 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봐요.
              	크레파스를 활용한 눈물 표현활동을 통해 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봐요.
            

            
              	14
              	요플레를 활용한 눈물 표현활동을 통해 짝꿍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봐요.
              	물감을 활용한 눈물 표현활동을 통해 짝꿍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봐요.
            

            
              	15
              	코코아 주스를 이용한 날숨활동을 통해 나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물감을 이용한 날숨활동을 통해 나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16
              	뻥튀기와 꿀을 활용한 얼굴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찰흙을 활용한 얼굴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해봐요.
            

          

          

          실험집단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안은 <표 4>에, 비교집단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안은 <표 5>와 같다.

          
            표 4. 
				
            

            
              실험집단 활동 예시
            
            

          

          
            
              	활동명
              	견과류와 초코릿을 활용한 고깔모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 봐요
            

            
              	목적 
              	타인의 정서 인식 및 표현 
              	정서단어 
              	기쁨
            

            
              	활동목표 
              	1. 짝꿍이 느끼는 기쁨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다.
2. 짝꿍의 기쁜 마음을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 듣기(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바른 태도로 듣기)
- 말하기(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 예술 감상하기(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활동자료
              	견과류, 초코릿, 콘프레이드, 고깔모자, 찹쌀 떡
            

            
              	활동내용
              	도입
(10분)
              	지난 시간 활동했던 기쁨에 대해 짝꿍과 이야기 나누어 본다.
- 친구들? 지난 시간에 기쁨에 대해 활동을 해봤죠. 생일날 케잌과 꽃바구니,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기쁘다고 했어요.
- 짝꿍은 생일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 이야기를 듣고 짝꿍의 마음을 알 수 있었나요?
- 짝꿍이 생일날 받은 선물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표현해보아요.
              	타인
정서인식
            

            
              	전개
(20분)
              	짝꿍의 이야기 내용을 먹거리 재료를 이용해 미술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짝꿍의 이야기를 듣고 짝꿍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나요?
- 오늘 선생님이 짝꿍의 행복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깔모자와 견과류, 초코릿, 콘프레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 고깔모자에 부쳐져 있는 하얀색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떡이죠. 그냥 떡이 아닌 찹쌀떡이랍니다.
- 한번 만져 볼까요? 찐득찐득하죠.
-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소한 아몬드와 땅콩, 달콤한 초코릿과 콘프레이드가 있어요.
- 좋아하는 재료가 있나요?
- 오늘 활동을 다 마친 후 자신의 고깔모자에 달려 있는 것을 마음껏 먹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그럼∼ 이 재료들을 이용해 고깔모자를 어떻게 꾸며 주면 좋을지 생각해 볼까요?
- 찹쌀떡이 입혀져 있는 고깔모자 위에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고깔모자에 꽂아 볼까요?
- 짝꿍이 생일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마음껏 꾸며 보세요.
- 작품을 통해 짝꿍의 기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해 본 것 같나요?


              	정서표현
            

            
              	마무리
(5분)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 작품을 통해 짝꿍의 기쁜 감정을 잘 표현해 보았나요?
- A 짝꿍의 작품을 보니 B짝꿍은 얼마나 기뻤다고 생각하나요? 아! A 짝꿍은 B 짝꿍이 이만큼 기뻤다고 생각하는 군요.
- B 짝꿍은 A 짝꿍이 이렇게 기뻤다고 표현했는데 이만큼 기뻤나요?
- 내가 짝꿍에게 느꼈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아래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타인
정서인식
            

            
              	`
              	
              	
                
              
              	
            

            
              	확장 및
연계활동
              	미술작품을 통해 친구의 기쁜 마음을 알고 박수 쳐 주거나 웃어 준다.
- 여러분들은 내가 기뻐할 때 친구가 함께 기뻐해 주면 마음이 어떤가요?
- 완성된 고깔모자를 짝꿍과 함께 서로 바꾸어서 착용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 작품에 있는 먹거리를 먹어 보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 보는 시간도 가져 본다.
              	
            

            
              	평가
              	짝꿍이 느끼는 기쁨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먹거리를 통해 잘 표현하였는가?
            

          

          

          
            표 5. 
				
            

            
              비교집단 활동 예시
            
            

          

          
            
              	활동명
              	도화지로 만든 고깔모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짝꿍의 기쁜 마음을 표현해 봐요
            

            
              	목적
              	타인의 정서 인식 및 표현
              	정서단어
              	기쁨
            

            
              	활동목표
              	1. 짝꿍이 느끼는 기쁨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다.
2. 짝꿍의 기쁜 마음을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누리과정 관련요소
              	의사소통
- 듣기(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 바른 태도로 듣기)
- 말하기(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 예술 감상하기(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활동자료
              	고깔모자, 색종이, 양면테이프, 가위, 풀
            

            
              	활 동 내 용
              	도입
(10분)
              	지난 시간 활동했던 기쁨에 대한 기분을 이야기 해 본다.
- 친구들? 지난 시간에 기쁨에 대해 활동을 해봤죠. 생일날 케잌과 꽃바구니,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기쁘다고 했어요.
- 짝꿍은 생일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 이야기를 듣고 짝꿍의 마음을 알 수 있었나요?
- 짝꿍이 생일날 받은 선물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표현해 보아요.
              	타인
정서인식
            

            
              	전개
(20분)
              	짝꿍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들고 싶은 고깔모자를 만들어 본다.
- 짝꿍의 이야기를 듣고 짝꿍이 얼마 기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나요?
- 오늘 선생님이 짝꿍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깔모자와 색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 고깔모자에 여러 색상의 색종이를 이용해 짝꿍의 생일날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해 볼까요?
- 작품을 통해 짝꿍의 기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해 본 것 같나요?
              	정서표현
            

            
              	마무리
(5분)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 작품을 통해 짝꿍의 기쁜 감정을 잘 표현해 보았나요?
- A 친구의 작품을 보니 B 친구는 얼마나 기뻤다고 생각하나요? 아! A 친구는 B 친구가 이만큼 기뻤다고 생각하는군요.
- B 친구는 A 친구가 이만큼 기뻤다고 표현했는데 이만큼 기뻤나요?
 내가 짝꿍에게 느꼈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아래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타인
정서인식
            

            
              	
              	
              	
                
              
              	
            

            
              	확장 및
연계활동
              	미술작품을 통해 친구의 기쁜 마음을 알고 박수 쳐 주거나 웃어 준다.
- 여러분들은 내가 기뻐할 때 친구가 함께 기뻐해 주면 마음이 어떤가요?
- 완성된 고깔모자를 짝꿍과 함께 서로 바꾸어서 착용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평가
              	짝꿍이 느끼는 기쁨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미술활동을 통하여 잘 표현하였는가?
            

          

          

        

        
          7) 사후검사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와 검사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정서인식 및 표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X
              	SD
              	`X
              	SD
            

          
          
            	돕기 행동
            	실험
            	23
            	1.22
            	.60
            	1.95
            	.08
          

          
            	비교
            	23
            	.96
            	.59
            	1.47
            	.39
          

          
            	통제
            	23
            	1.13
            	.33
            	1.14
            	.35
          

          
            	배려하기 행동
            	실험
            	23
            	1.23
            	.40
            	1.91
            	.07
          

          
            	비교
            	23
            	1.12
            	.57
            	1.45
            	.40
          

          
            	통제
            	23
            	1.11
            	.28
            	1.27
            	.33
          

          
            	협동하기 행동
            	실험
            	23
            	1.25
            	.51
            	1.89
            	.12
          

          
            	비교
            	23
            	1.01
            	.47
            	1.41
            	.41
          

          
            	통제
            	23
            	1.18
            	.25
            	1.41
            	.28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경우 돕기 행동, 배려하기 행동, 협동하기 행동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배려하기 행동과 협동하기 행동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에서 나타난 사전과 사후의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세 집단의 돕기 행동, 배려하기 행동, 협동하기 행동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다변인공변량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Wilksʹ Lambda(F=18.00, p<.05)를 포함한 모든 다변인공변량분석(MANCOVA)의 통계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실헙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다변인공변량분석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집단
            	Pillaiʹs Trace
            	.790
            	13.91*
            	6.0
            	128.0
          

          
            	Wilksʹ Lambda
            	.290
            	18.00*
            	6.0
            	126.0
          

          
            	Hotellingʹs Trace
            	2.17
            	22.47*
            	6.0
            	124.0
          

          
            	Royʹs Largest Root
            	2.04
            	43.52*
            	3.0
            	64.0
          

        

        
          
            *p < .05
          

        

        

        한편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통제집단 간에 친사회적 행동 하위 요인별 평균 차이를 <표 8>에서 살펴보면 돕기 행동(F=55.08, p<.05), 배려하기 행동(F=35.08, p<.05), 협동하기 행동(F=27.40, p<.05)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별 사후검사 다변인공변량분석
          
          

        

        
          
            
              	소스
              	종속변수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공변량
(사전점수)
            	돕기 행동
            	2.01
            	1
            	2.01
            	30.74*
          

          
            	배려하기 행동
            	2.26
            	1
            	2.26
            	38.10*
          

          
            	협동하기 행동
            	2.99
            	1
            	2.99
            	65.76*
          

          
            	집단
            	돕기 행동
            	7.22
            	2
            	3.61
            	55.08*
          

          
            	배려하기 행동
            	4.16
            	2
            	2.08
            	35.08*
          

          
            	협동하기 행동
            	2.50
            	2
            	1.25
            	27.40*
          

          
            	오차
            	돕기 행동
            	4.26
            	65
            	.06
            	
          

          
            	배려하기 행동
            	3.85
            	65
            	.05
            	
          

          
            	협동하기 행동
            	2.96
            	65
            	.04
            	
          

          
            	합계
            	돕기 행동
            	14.34
            	68
            	
            	
          

          
            	배려하기 행동
            	11.15
            	68
            	
            	
          

          
            	협동하기 행동
            	9.47
            	68
            	
            	
          

        

        
          
            *p < .05
          

        

        

        이에 따라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정된 평균값을 토대로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과 같다. 사후 검정 결과 친사회적행동의 하위요인에서 돕기 행동과 배려하기 행동에서는 실험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비교집단, 통제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하기 행동에서도 실험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비교집단과 통제집단 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별 집단 간 사후 검사
          
          

        

        
          
            
              	요인
              	집단
              	
                N
              
              	조정된 점수평균
              	Scheffé
            

            
              	
                
                  
                    
                      
                        
                          X
                        
                        ¯
                      
                    
                  
                
              
              	wSE
            

          
          
            	돕기 행동
            	실험
            	23
            	1.93
            	.23
            	a
          

          
            	비교
            	23
            	1.49
            	.45
            	b
          

          
            	통제
            	23
            	1.17
            	.38
            	c
          

          
            	배려하기 행동
            	실험
            	23
            	1.89
            	.18
            	a
          

          
            	비교
            	23
            	1.47
            	.50
            	b
          

          
            	통제
            	23
            	1.28
            	.40
            	c
          

          
            	협동하기 행동
            	실험
            	23
            	1.88
            	.20
            	a
          

          
            	비교
            	23
            	1.44
            	.52
            	b
          

          
            	통제
            	23
            	1.43
            	.35
            	b
          

          
            	친사회적 행동
            	실험
            	23
            	5.70
            	.71
            	a
          

          
            	비교
            	23
            	4.40
            	.72
            	b
          

          
            	통제
            	23
            	3.81
            	.70
            	c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 간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돕기와 배려하기 행동 점수의 상승 폭이 가장 크며,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미술활동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점수 상승 폭이 그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실시한 통제집단의 점수 상승 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협동하기 행동 점수의 상승 폭이 가장 크며,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미술활동을 실시한 비교집단과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실시한 통제집단의 점수 상승 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미술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미술활동을 먹거리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을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보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기가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통해 유아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회기별 주제가 되는 8가지 정서를 추출하였고 하나의 정서마다 자신의 정서 인식과 표현, 타인의 정서 이해와 표현과 관련된 활동을 구성하였고 누리과정의 각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주일에 2회씩 총 8주 간 현장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은 만 5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회기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은 모두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집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보다 유의미한 증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돕기’행동,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아도 유아 스스로 자신의 능력, 처한 상황, 놀잇감 등을 활용하여 친구를 위한 ‘배려하기’행동, 그리고 공동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또래와 서로 조력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협동하기’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먹거리를 활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집단의 경우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미술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행동이 증진되었으나 실험집단의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행동 증진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자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미술활동에 활용된 먹거리는 유아가 오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자료이기 때문에(오미라 등, 2019)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는 자료의 특성 상 나누어 써야 하는 먹거리 자료를 또래와 함께 탐색하고 나누어 쓰는 경험을 하였으며, 유아들이 활동 중에 정서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또래가 표현한 정서에 반응하여 도와주고 협동하는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행동 역시 증진되었으나 실험집단의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행동 증진과 비교집단의 돕기, 배려하기 행동 증진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프로그램의 활동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주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언어로 능숙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아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표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발달이 미숙한 유아도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제공된 미술 자료는 유아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유수영, 2008). 이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타인이 표현한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적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미라, 최금희, 2016; Bartlett, Condon, Cruz, Baumann, & Desteno, 2012; Marsh & Blair,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 간 상호작용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지성애, 정재은, 2011)와 유아의 정서지능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하연수, 김혜순, 2020)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타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 또래의 정서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서적 능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표출할 때 타인의 정서를 고려할 수 있으며, 타인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활동 중 유아들은 자신이 탐색한 재료를 또래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또래와 함께 소통해가며 정서를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유아는 활동 중에 자신의 정서와 친구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당되는 정서를 먹거리를 활용해 표현할 때 먹거리를 친구에게 나누어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회기가 마무리 될 때 또래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의 정서를 공유하였다. 이는 회기 초반부에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던 유아들이 회기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또래와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김동례, 2020)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서적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해보면,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16회기의 프로그램보다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더 많은 유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해서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매체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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